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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대국민 성희롱’이준석은 

즉각 대선후보와 의원직을 사퇴하라

끝 모를 오만과 독선, 갈라치기와 혐오로 구질구질하게 정치생명을 이어온 이준석이 

기어코 특대형 사고를 쳤다. 

어제 열린 제3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준석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향

한 질문을 빙자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혐오가 담긴 언어폭력 발언을 했

다. 

전 국민이 지켜보는 저녁 시간대 공중파 방송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저급하고 저열

한 성희롱을 자행한 것이다.

이준석의 망국적 경거망동으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

하면 분노를 참을 수 없다. 

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토론회의 무게감과 

엄중함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자괴감이 들었다. 

하지만 이준석은 ‘읍참마속의 자세’, ‘지도자의 자세’를 운운하며 후안무치하게 

자기변명만 늘어놓고 있다.

게다가 상대 진영의 위선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또다시 2차 가해와 갈라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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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나섰다.

도대체 이준석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뭐로 보는 것인가? 이제는 대선 후보는 물론, 

국회의원이라는 지위조차도 이준석에게는 지나치게 과분하다. 

어제의 성적 혐오 발언으로 이준석은 본인이 ‘사회적 공해’임을 온 국민 앞에서 

스스로 증명했다. 인격이라는 것이 한 줌이라도 남아있을지조차 의심스럽다.

이준석은 그간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혐오와 차별, 갈라치기로 국민 분열과 증오를 

조장하며 기생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.

이준석에게 강력히 경고한다. 전매특허인 혐오와 차별, 갈라치기는 물론 전 국민을 

성희롱한 대가를 반드시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.

즉각 대선 후보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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